
2025년 6월 1일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
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시다.

입당성가 : 137번 ‘부활하신 주예수’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1장 1절 - 11절

화답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서 : 에페소 1장 17절-23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24장 46절-5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 성가 :  188번 ‘천사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천사가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지니게 된 희망과 받게 될 상속의 영광을 
알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41번 ‘죽음을 이긴’



2025년 6월 8일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입당성가 : 143번 ‘진리의 성령’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2장 1절-11절

화답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2장 3절-7절. 12절-13절

부속가 : 매일미사 책 p66참조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20장 19절-2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 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한자리에 모인 사도들 위로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
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전하는 사도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42번 ‘오소서 성령이여’



2025년 6월 15일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사제는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삼위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
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숭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잠언  8장 22절-31절

화답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제 2 독서 : 로마서  5장 1절-5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16장 12절-15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 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앞으
로 올 일들도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
랑으로 여깁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느
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82번 ‘주 찬미’



2025년 6월 22일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대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주신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
체와 성혈을 기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6번  ‘온 세상아 주님을’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  14장 18절-20절

화답송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1장 23절-26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9장 11절-17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 성가 : 161번 ‘성체를 찬송하세’

영성체 후 묵상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합니다. 황량한 
곳에서 날은 저물고 잠자리와 음식을 구해야 하는 군중을 돌려보내자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2025년 6월 29일 주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된 베
드로와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 준 바오로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입
니다. 우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
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합시다.

입당성가 :  291번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제로
  오늘 교회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교회의 기초를 놓아 준 그들의 가르침을
  저희가 모든 일에서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12장 1절-11절 

화답송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제 2 독서 : 티모테오 2서  4장 6절-8절. 17절-18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복음  16장 13절-19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 성가 : 154번 ‘주여 어서 오소서’

영성체 후 묵상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시몬 베드
로처럼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은 바오로처럼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01번 ‘은총의 샘’


